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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전화 배터리도 충전중 “팽창”
배터리 가운데 부분 1.5배 정도 부풀어 … 중국산 충전기 결함 가능성

최근 노트북 컴퓨터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과열로 눌어붙는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대전에서 중국산 충전기를 

이용해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하던 중 배터리가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부풀어오르는 사고가 발생했다.

2월15일 대전시 선화동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던 윤모씨는 난데없는 폭발음에 깜짝 놀랐다.

충전 중이던 휴대전화 배터리가 갑자기 펑 소리를 내며 팽창했기 때문이다.

케이스에서 배터리가 잘 빠지지 않아 억지로 꺼내 보니 배터리 가운데 부분이 정상시보다 1.5배 가량 부풀

어 올라 있었고 충전기와 접촉하는 부분은 녹아있었다.

윤씨는 당시 중국산 충전기를 이용해 국내기업에서 생산된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었다.

애프터서비스를 접수한 휴대전화 생산기업 관계자는 “휴대전화 배터리가 과열로 인해 팽창이 된 것 같다”며 

“정확한 원인은 정밀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충전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”고 말했다.

또 “국내산 충전기는 충전이 끝나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안전장치가 내부에 설치돼 있으나 중국산 제

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휴대전화 배터리가 과열로 팽창되는 사례가 간혹 있다”며 “하지만 배터리 자체

에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휴대전화 배터리를 연구소에 보내 검사해 봐야 정확

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
휴대전화 배터리를 살펴본 경찰 관계자는 “접촉 부분이 녹아내리고 가운데가 부풀어 오른 것으로 보아 배터

리가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”며 “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고열 등으로 인해 변형됐을 가능성이 있다”고 말

했다.

그러나 “만약 배터리가 터졌다면 엄청난 압력 때문에 파편이 튀고 케이스도 손상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

않은 것으로 보아 배터리가 폭발하지는 않은 것 같다”고 덧붙였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

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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